
전기연구원, 태양광인버터 시험설비 구축

전기연구원은 태양광인버터 성능시험을 국내외에서 공인받을 수 있는 설비를 구축했다고 4월20일 발표했다.

설비는 350㎾급 중대형으로 응답속도가 100㎲(100만분의1초) 이하로 매우 빠른 선형증폭 기술을 적용했으며,

전력계통 시뮬레이터, 전력회생장치, 배전선로 모의장치, 종합계측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.

태양광인버터 생산기업들이 국내에서 공인 성능시험을 받을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선진화와 태양광

인버터의 수출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지금까지는 관련기업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네덜란드, 이태리 등 외국 전문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

의뢰해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전기연구원은 5월1일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태양광인버터 생산기업의 성능시험 신청

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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